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총선 패배로 슈뢰더 자신의 정치 생
명마저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엔진으로

슈뢰더 전 총리는 "2000~2005년 사이에 독일의 현대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경제 
부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선 기업 
구조를 간소화하면서 자본을 확충했고, 유연하고 완만한 폭의 임금 인상 합의를 
도출해 냈으며 '어젠다 2010'으로 대변되는 포괄적 개혁 정책을 통해 세율 인하, 
퇴직 연령 상향 조정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7일 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진행한 ‘리더와의 대화’ 세션에서 독일의 개혁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자신의 총선 패배로 이어진 노동·복지 개혁을 
밀어붙인 데 대해 “낡은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독일의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그 결과 현재 독일은 건실한 중소기업 350만곳이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할 정
도로 탄탄한 경제구조를 갖추게 됐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수출은 늘어나면서 통일 
이후 최고 경제 상황을 구가하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
서 '엔진'으로 전환됐고,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됐다"고 말했
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자신이 추진한 개혁에 대해 "혁신친화적, 미래친화적, 우리의 미
래 세대인 젊은 층을 위한 개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대기업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시장에서 기회를 줘야 한
다"며 "한국 경제가 몇 개의 큰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기둥에 탄탄하게 발을 딛고 서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는 글로벌한 세계에 살고 있다. 글로벌화란 국제 분업"이
라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치가들은 국제 분업으로 생겨난 두려움을 설명하
기보다는 이를 이용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제 분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는 미국에 대해 "미국이 (자국) 일자리를 유지
하기 위해 개방된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 있는 섬유 산
업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겠냐"며 "미국산 자동차를 안 사는 이유는 가격이 아
니라 품질 문제인데, 관세를 높여서 독일이나 한국 자동차를 비싸게 하는 게 모두
에게 이익이 되겠냐"고도 했다.

통일 문제도 거론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분단 시절 동독 국민이 통행증을 발급받
아 서독을 오갔던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에 앞서 일반 국민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이익이나 대북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남북 정치 지도자
들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동독은 동구권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업국가였던 데 비해 북한은 그만


